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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자아탄력성, 임파워먼트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
구이다. 자료는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간호대학 3,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195명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2016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료수집을 진행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t-test, ANOVA, Pearson 상관계수, Duncan의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변수들의 평균값은 간호전문직관 3.84±.47, 자아탄력성 3.51±.58, 임파워먼트 2.79±.51로 나타났다. 변수들 간의 
관계는 자아탄력성(r=.455, p<.001), 임파워먼트(r=.325, p<.001) 변수 모두 간호전문직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임파워먼트와 자아탄력성 간에도 r=.696(p<.001)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탄력
성, 임파워먼트 모두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탄력성이 임파워먼트보다 간호전문직관에 더 크게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23.0%였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학생의 자아탄력성, 임파워먼트를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제도적인 접근전략의 개발, 반복연구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reports a descriptive correlation to explore the relationship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ego-resilience, and empowerment in nursing students. A convenience sample of 195 subjects were recruited from four
colleges. Subsequently, a survey was conducted from March 1st to 31th 2016. The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SPSS 22.0 program,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ean value of the study was as follows: nursing professionalism, 3.84±.47; 
ego-resilience, 3.51±.58; and empowerment, 2.79±.51.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ego-resilience (r=.455, p<.001), empowerment (r=.325, p<.001), and nursing professionalism.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ego-resilience and empowerment were found (r=.696, p<.001). Hence, ego-resilience and 
empowerment were determined to be factors that influence nursing professionalism. Ego-resilience was more 
influential for nursing professionalism than empowerment. The regression model explained 23.0% of nursing 
professionalism. In conclusion, to increase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and strategies that focus on improving ego-resilience and empowerment.

Keywords : Adjustment, Ego-Resilience, Empowerment, Nursing student, Professionalism 

*Corresponding Author : Joo-Hyun Kim(Kangwon National Univ.)
Tel: +82-33-250-8882  email: joohkim@kangwon.ac.kr 
Received July 15, 2016
Accepted August 11, 2016

Revised (1st July 29, 2016, 2nd August 3, 2016, 3rd August 10, 2016)
Published August 31, 2016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임파워먼트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29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급격히 변화된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의료소비자

의 질적인 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간호사의 역

할과 업무가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1].  이에 한국간호교
육평가원에서는 간호사의 전문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

영하여 지속적인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한 간호

교육의 전문적 질 향상을 권장한다[2].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자의 간호활동 과정에서나 그 직분 자체에 대

한, 전문직으로써의 의식적인 견해이다[3].
Kang 등[4]에 의하면 간호사들이 긍정적인 간호전문

직관을 확립하지 못했을 경우 간호업무가 하찮고 사소한 

것이라는 자의식을 느끼며 갈등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부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에 대한 자긍심 

결여, 전문인으로서의 위축감으로 나타나 간호사 개인은 
물론 간호전문직의 발전을 저해하고[5], 긍정적인 간호
전문직관은 간호사의 직업만족, 간호업무 수행능력, 조
직몰입의 정도를 높여[6], 이직의도, 소진, 역할갈등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7]. 즉, 간호사들이 긍정적이고 확
고한 간호전문직관을 갖고 있을 때 의료현장의 다양한 

전문인과 조화를 이루며 조직의 몰입을 높여 양질의 간

호 제공과 효율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6,8,9].
최근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인 자아탄력성은 스

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적절한 자아통제를 바탕으로 
융통성 있게 반응하여 성공적인 적응을 이룰 수 있는 능

력이다[10]. 자아가 탄력적인 사람은 새로운 상황에서 
오는 긴장 및 인내의 수준을 조절하고 여러 상황에 유연

하게 반응하여 성공적인 적응이 가능해진다[10,11]. 특
히 자아가 탄력적인 간호대학생은 임상간호교육 현장에

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에 좋은 영향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12].
한편, 오늘날 간호교육 현장은 자신감을 가지고 주도

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간호사의 기본적인 자

질로써 임파워먼트를 요구한다. 간호교육에서의 임파워
먼트는 미래의 간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지식을 공유하여 학업에 
대한 의미, 능동성, 자율성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돕는다
[13,14]. 또한 개인의 역량력을 증가시켜 문제해결과 업
무수행에 반영되고,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수행결과

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다[2,15,16]. 따라서 임파워
먼트는 간호대학생에게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선행연구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간호전
문직관 관련 연구는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쉽, 자아
개념, 임상실습만족도, 자아존중감, 간호가치관 등과 같
은 변수들 사이에 관계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2,17], 본 연구와 관련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과 임파워먼트와의 관계를 본 연구가 있었다[18]. 그러
나 선행연구에서는 일개대학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

구가 진행되어 연구대상 및 지역을 확대하여 변수들간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으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 개념인 자
아탄력성은 스트레스를 이겨내 환경에 성공적인 적응을 

일으키는 특성을 가지므로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형성

을 위한 변수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 자아탄력성, 
임파워먼트의 정도와 제 변수와의 관계, 간호전문직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바람직

한 간호전문직관 정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

하여 시행하였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임파워먼트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 변수와의 관

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자아탄력성, 임파워
먼트의 관계를 규명한다.

∙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를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전문직관, 자
아탄력성, 임파워먼트의 정도와 제 변수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간호전문직관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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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료수집에 참여를 동의

한 간호 대학생으로 D시와 C시 소재 4년제 간호학과 재
학중인 3, 4 학년의 학생이다. 
연구 대상자의 표본수는 G-power program을 이용하

여 산출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통계 검정은 
Linear multiple regression, 유의수준은 0.05, 검정력은 
코헨의 표본 산출시 0.8이상을 권고한다는 이론에 근거
하여 0.8, 효과크기는 선행연구의 효과크기 값을 기초로 
하여 0.05[19]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총 193명으로 산
출되었으며, 탈락률 약 5%를 고려하여 205명에게 자료
수집을 시행하였다. 

2.3 연구 도구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년, 
간호학과 지원 동기, 교우관계, 성격성향, 전공만족도, 
학업성적)을 물어보는 문항과, 간호전문직관, 자아탄력
성, 임파워먼트를 물어보는 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1) 간호전문직관 도구 

Yeun, Kwon과 Ahn[3]이 개발한 설문지를 기초로 
Kim[17]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전문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
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
의 하위영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 기준
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잘 정
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Kim[17]연구에서 도구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 .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86이었다.

2) 자아탄력성 도구 

Klohnen[20]이 개발한 29문항의 자기보고식 척도를 
Park[11]이 번역한 자아탄력성 도구(Klohnen의 
Ego-Resiliency Scale)로 낙관적 태도 10문항, 대인관계 
효율성 8문항, 자신감 9문항, 감정통제 2문항의 하위영
역으로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 기준은 Likert 5
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Park[1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89이었다.

3) 임파워먼트 도구 

 Bolton과 Brookings[21]가 개발하고 Kim[22]이 번
안한 임파워먼트 도구로 개인적 능력 16문항, 자기결정
성 8문항의 2개의 하위영역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 기준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
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파워먼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2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1,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82이었다.

2.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학교의 윤리심의위원회

(IRB:2015-11-007-001)의 승인을 받은 후 자료 조사를 
시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3월 2일부터 31일
까지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연구 참여자의 권리
에 대해 연구자가 직접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

한 학생들에게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동의서와 

설문지를 나누어 주었다. 연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며 자
료는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됨을 구두와 서면을 통해 알

렸다. 설문지 작성에는 약 10분-15분 정도 소요되었으
며, 이후 참여자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 식별정보로 암호화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205부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 부적절한 응답을 한 자

료를 제외하고 총 195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
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 22.0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자아탄력성, 임파워먼트
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자아
탄력성, 임파워먼트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Duncan test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과, 자아탄력성, 임파워먼트
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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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 연구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로 구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77%이었으며, 학년은 3학
년이 70.9%, 4학년이 29.1%이었다. 학과 선택 동기는 
졸업 후 취업률이 높아서가 39%로 가장 높았고,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28.1%,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 
21.9%, 기타 6.6%, 고교 성적 고려 4.1% 순으로 나타났
다. 대인관계는 보통 52.6%, 좋음 42.9%, 나쁨 4.5%로 
대부분 좋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격 성향
은 중간 정도가 46.9%로 가장 높았다. 전공만족도는 보
통이 62.8%로 가장 높았고, 만족 31.6%, 불만족 5.6%순
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성적은 3.5에서 4.0미만이 40.3%
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Table1).

Characteristics Items n %

Sex
Male 45 23
Female 151 77

Grade
3rd 139 70.9
4th 57 29.1

Age

≤21 29 14.8
22-23 122 62.2
24-25 36 18.4
≥26 9 4.5

Motivating 
for
nursing

Consider of high school 
grade 8 4.1

Aptitudes and interests 55 28.1
Recommendation 43 21.9
High employment 77 39.3
Others 13 6.6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oor 9 4.5
Moderate 103 52.6
Good 84 42.9

Personality 
Traits 

Introvert 38 19.4
Neutral 92 46.9
Extravert 58 29.6
Very Extravert 8 4.1

Satisfaction of
major

Non-satisfaction 11 5.6
Moderate 123 62.8
Satisfaction 62 31.6

Grade point
average 
score

< 3.0 13 6.6
3.0-3.5 65 33.2
3.5-4.0 79 40.3
> 4.0 39 19.9

All 19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3.2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자아탄력성, 

    임파워먼트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평균 
3.84(±0.47)점이였으며,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5점 만
점에 평균 3.51(±0.58), 임파워먼트는 4점 만점에 평균 
2.79(±0.51)점으로 나타났다(Table2).

Characteristics Mean±SD
Nursing professionalism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Social awareness
  Professionalism of nursing
  Roles of nursing service
  Originality of nursing

3.84±.47
4.05±.51
3.32±.77
3.97±.63
3.83±.66
4.33±.82

Ego-Resilience
  Optimistic attitude
  Efficacy of interrelationship
  Confidence
  Emotional control

3.51±.58
3.60±.62
3.45±.66
3.52±.72
3.27±.94

Empowerment
  Self-determination
  Personal skills

2.79±.51
2.73±.29
2.96±.43

Table 2. Nursing professionalism, Self-esteem, Ego- 
Resilience and Empowerment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자아탄

력성, 임파워먼트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대인관계(F=10.00, p<.001), 전공만족(F=12.17, p<.001), 
평균성적(F=2.99, p=.032)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Duncan 검증결과, 대인관계가 좋은 군이, 전공만족도가 
높은 군이, 평균성적이 높은 군이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정도는 대

인관계(F=11.28, p<.001), 성격성향(F=6.21, p<.001), 전
공만족(F=10.03, p<.001), 평균성적(F=5.05, p=.002)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Duncan 검증 결과, 대인관계
가 좋은 군일수록, 성격 성향이 외향적인 군일수록, 전공
만족도가 높은 군일수록, 평균성적이 높은 군일수록 자
아탄력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임파워먼트 정도는 대

인관계(F=9.99, p<.001), 전공만족(F=10.18, p<.001), 평
균성적(F=7.14,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Duncan 검증 결과, 대인관계가 좋은 군일수록, 전공만족
도가 높은 군일수록, 평균성적이 높은 군일수록 자아탄
력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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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ursing professionalism Ego-Resilience Empowerment

Mean±SD t or F(p) Duncan Mean±
SD  t or F(p) Duncan Mean±

SD  t or F(p) Duncan

Sex
Male 3.87±0.57 .457

(.648)
3.81±0.57 .464

(.678)
2.96±0.27 .447

(.658)Female 3.83±0.44 3.87±0.55 2.91±0.30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Poora 3.45±0.69
10.00
(.000)

a<b
a<c

3.11±0.55
11.28
(.000)

a<c
b<c

2.66±0.20
9.99

(.000)
a<c
b<cModerateb 3.75±0.43 3.37±0.60 2.71±0.31

Goodc 3.99±0.45 3.72±0.47 2.90±0.28

Personality 
Traits 

Introverta 3.69±0.47
2.41

(.068)

3.21±0.65
6.21

(.000)
a<c,d
b<c,d

2.69±0.33
2.28

(.080)
Neutralb 3.87±0.46 3.50±0.53 2.78±0.30

Extravertc 3.93±0.47 3.70±0.51 2.86±0.31
Very Extravertd 3.68±0.59 3.69±0.68 2.84±0.29

Satisfaction of
major †

Non-
satisfactiona 3.34±0.55

12.17
(.000)

a<b
a<c

3.13±0.41
10.53
(.000)

a<c
b<c

2.63±0.30
10.18
(.000)

a<c
b<cModerateb 3.80±0.43 3.41±0.58 2.72±0.29

Satisfactionc 4.02±0.46 3.76±0.51 2.93±0.31

Grade point
average 
score †

< 3.0a 3.55±0.46
2.99

(.032)

a<b 
a<c
a<d

3.22±0.50
5.05

(.002) a<b<c,d

2.67±0.26
7.14

(.000)

a<c
a<d
b<c
b<d

3.0-3.5b 3.77±0.44 3.34±0.59 2.67±0.26
3.5-4.0c 3.89±0.45 3.59±0.58 2.85±0.32
> 4.0d 3.94±0.52 3.71±0.48 2.90±0.30

†: Duncan test

Table 3. Nursing Professionalism, Self-esteem, Ego-Resilience, Empower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3.4 간호전문직관, 자아탄력성, 임파워먼트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과 자아탄력성, 임파뭐먼트 간
에는 r=.455 (p<.001), r=.325 (p<.001)로 유의한 정적상
관이, 임파워먼트와 자아탄력성 간에도 r=.696 (p<.001)
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Nursing 
professiona-lism 

(p)

Ego-
Resilience

(p)

Empower-
ment 
(p)  

Nursing 
professiona-lism 1

Ego-Resilience 455**
(.000) 1

Empowerment .325**.
(.000)

.696**
(.000) 1

*p<.05,**p<.01

Table 4. Correlation Among the Nursing Professionalism, 
Empowerment, Self esteem and Ego Resilience 

3.5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자아탄력성, 임파워먼트를 독립변수로 하
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에 대
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과 잔

차, 특이값을 진단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인자(VIF) 1.939로 기준
치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잔차의 

독립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Durvin-watson 검증을 진
단하였다. 잔차분석결과 Durvin-watson 검증치가 2.105
로 2에 가까워 잔차의 독립성이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회귀식의 가정이 모두 충족되어 회귀분석결
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분석결과 자아
탄력성, 임파워먼트가 간호전문직관을 설명하는 설명변
량은 약 23.0%였다(F=17.67,p<.001).   간호전문직관에 
자아탄력성(β=0.25,p<.008), 임파워먼트(β=0.20,p=.010) 
모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자아탄력성이 간호전문직관에 크게 영향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5).

Influence 
factor B β t   p VIF

Ego-Resilience .208 .254 2.679** .008 1.939

Empowerment .154 .201 2.513* .010 1.939

Adjusted R2=.23, F=17.67, p<.001

*p<.05,**p<.01

Table 5.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4. 논의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의료소비

자의 질적 의료 요구가 높아지면서 간호사의 역할과 업

무가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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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간호사의 전문화라는 시

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간호대학생에게 긍정적이

고 명확한 간호전문직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을 권장한다[2].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자아탄

력성, 임파워먼트의 정도를 조사하고 자아탄력성, 임파
워먼트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
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

에 평균 3.84로, 간호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한 
Park[2]의 연구에서 평균점수가 3.48, 간호학과 전학년
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을 본 Ko 등[23]의 연구에서 
평균점수가 3.52로 나타난 점수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
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3,4학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적 교
육을 받는 동안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실무경력을 통해 

발달하게 되는데[24], 본 연구의 경우 3,4학년 학생들은 
간호 교육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시기이고, 실습의 시작
과 병행을 하고 있는 시기이므로 간호대학생 전체를 대

상으로 한 간호전문직관 보다는 좀 더 높게 나타났을 것

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대인관계, 전공

만족도, 성적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
계, 전공만족도에서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선행연구[2,23,25]들과 비슷한 결과이다. 전공만족도가 
좋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전공에 대

한 만족감이 자신의 직업관에 긍정적인 태도를 초래하게 

되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며,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간
호전문직관이 높아진 이유 또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학문의 특성,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긍정
적 관계를 강조하는 교육내용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이러한 영향이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생각된다[26]. 즉, 긍
정적이고 높은 간호전문직관 형성을 위해서 간호대학생

의 전공만족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간호대학
생의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동아리 활동 등의 교우관계

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전략과 교육 방안이 필요할 것이

다. 
한편,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사회적

인식을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이 간호가 전문직이라는 업무에 비

해 사회적으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사회 전반적 차원이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평균 3.51로,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연구한 Park과 Han[27]의 3.46과 비슷한 결
과를 보여준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대인관계, 성격성향, 전공만

족도, 성적이 좋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Park과 Kwon[28]의 전공만족도가 좋을수록 자아탄력성
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Kim과 Lee[29]의 교우관계, 
전공 성적이 좋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난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높은 성적, 좋은 대인관계와 같은 특성들
이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만족과 성취감, 좋은 대인관
계를 형성시키고,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대
인관계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자신의 자아탄력성을 

높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파워먼트 점수는 평균 

2.79로 나타났다. 이는 Hyon[30]의 연구에서 일반대학
생의 임파워먼트 점수가 2.61±0.52로 나타난 것보다는 
좀 더 높은 결과이다. 간호대학생의 임파워먼트 점수가 
일반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임파워먼트가 가지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임파워먼트는 개인의 
역량력을 통해서 나타나며, 문제해결과 업무수행에 혁신
적이고 창의적인 수행결과를 얻게 됨으로써 높아진다

[15]. 이는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비판적 사고 성향, 봉사, 
돌봄을 강조하는 간호학의 교육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역

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임상실습을 하
면서 다양한 관계 및 환경을 경험하여 개인의 능력, 창의
적인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간호대학생의 임파워먼트
에 대한 조사연구가 부족하고, 임파워먼트라는 개념이 
개인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추후 

재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성적

이 좋을수록 임파워먼트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
계, 전공만족도가 좋을수록 임파워먼트가 높아진다고 나
타난 Choi와 Jung[3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대인관
계, 전공만족도, 성적이 좋을수록 임파워먼트가 높게 나
타난 결과는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과 관련시켜 볼 수 

있는데, 대인관계와 성적이 좋을수록, 자신이 선택한 전
공 만족감이 높을수록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인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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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임파워먼트 점수가 높아졌

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자아탄력성, 임파워먼트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간호전문직관에 자아탄력성, 임
파워먼트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아
탄력성이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

낸 것은 관련 선행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자아탄력성이 임상수행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자아탄력성의 속성과,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수행능
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달한다는 간호전문직관의 속성

과 연결시켜 볼 때[11,12], 자아탄력성은 임상수행능력
에 정적 영향을 미쳐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고, 높아진 임
상수행능력이 간호전문직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임파워먼트는 간호대학생에게 자율성, 통제성 

등의 역량력을 증가시켜 개인의 문제해결과 업무수행에 

반영되어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수행결과를 이끌어

내는 속성을 가지는데[15] 이러한 속성들이 자신의 긍정
적인 자아개념을 형성시키며, 간호대학생들에게 좋은 간
호사로서의 성장을 증진시켜 긍정적이며 확고한 간호전

문직관을 형성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임파워먼트, 자아탄력성이 간호전문

직관의 예측변수로 영향력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들 
예측변수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아탄력성은 간호전문
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나 간호전문

직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이 중요한 선행요인

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과운영 및 교수학습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과운영 시 자아탄력성
의 하위요인과 관련하여 간호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생

각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

며, 대인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아탄력성과 임파워먼트 간호
전문직관의 관련성 연구나, 조사 연구 등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추후 재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간호전문직관의 발달은 간호실무현장에서 일어나는 

전문직의 필수적인 부분이므로[32,33] 간호대학생의 간
호전문직관의 정립과 발달을 위한 간호교육의 재조명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증된 자아탄력성, 
임파워먼트를 비롯하여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여 이를 반영한 간호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D 시와 C시 소재 4년제 간호학과 재학중
인 3,4 학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임파워먼트
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를 규명하여 간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

다.
본 연구결과 자아탄력성, 임파워먼트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하였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이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향후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켜 긍

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과

운영 및 교수학습법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교
과과정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에서 이러한 영향요인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
불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포

함하는 관계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제안한다. 
한편, 본 연구는 수업연한 4년제 교육과정 두 개 학교

의 간호학과 학생 중 3,4학년만을 대상으로 수행된 것으
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제와 학년에 따
른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추후 간호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시도하고,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지속적인 탐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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